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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 주의보
울혈성 심부전 위험성 72% 증가 … 심혈관 질환 환자 주의 필요

심장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 <아반디아>가 심부전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

가 또 다시 공개됐다.

미국 매사추세츠주 라헤이클리닉병원의 연구진은 의학저널 Lancet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7건의 기존 인

체시험에 참가한 환자 2만191명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과 피오글리타존 성분

의 당뇨병 치료제가 울혈성 심부전(CHF)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28일 발표했다.

연구진의 분석 결과, 로시글리타존이나 피오글리타존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다른 약물 

복용 환자들에 비해 울혈성 심부전 위험이 무려 72% 증가했다.

하지만, 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전체 사망률과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울혈성 심부전 위험을 높인다는 점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9월 중순 미국 의사

협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.

연구진은 “연구결과는 심부전이 있는 환자들에게 아반디아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심혈관 질환이 있는 

환자들에게는 주의 깊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”며 “심혈관계 질환이 없다하더라도 다른 약물과 비교해 

이익과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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